
보도시점  배포 즉시 배포 2026. 1. 15.(목)

<보도내용>

□ 2026.1.15.(목). 동아일보 「점유율 뚝-계약 줄취소…배터리도 구조조정 

시사」기사에서,

 ㅇ 동아일보는 “정부가 석유화학에 이어 배터리 산업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

밝힌 것으로 알려졌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 >

□ 산업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배터리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, 정부와 

업계가 함께 활로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,

 

 ㅇ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지만, 업계에서도 현 상황이 지금의 석유화학업계와 

같이 흘러가지 않도록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

했습니다.

□ 또한, 석유화학처럼 자발적 구조조정을 전제로 정부가 지원하거나, 배터리 

기업 수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.

□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, 

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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